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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다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귀환시기에 있었던 신학사

상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원전 6세기 유다왕국의 멸망 직전부터 예루

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유다 백

성들의 신학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 영향이 어떤 새로운 신학사상을 창출하

여 초기 유대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다 공동체는 바벨론에 포

로로 잡혀 간 바벨론 포로/귀환 공동체와 팔레스틴에 남아 있던 팔레스틴 공동체로 

양분된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신앙공동체로

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학적 노력을 한다. 저자는 안식일 준수, 할례, 금식, 정결

법, 족보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때 등장했다고 한다. 한편 팔레스틴 공동체에서는 

저항적 성격의 묵시문학이 등장한다. 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

괴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학적 사고를 전면적으로 위협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신학이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보편주의

로 바뀌고, 지상의 거주 장소가 사라진 하나님은 천상적 존재로 간주되어 장소 중심

의 종교에서 장소를 초월한 시간 중심의 종교로 전환되었으며, 공동체 중심의 정형화

된 신앙양태가 개인 중심의 다양화된 신앙양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